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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사건 민변 의견서 제출 반대 밝혀져 ‘절차에 

상당한 영향’우려한다고 판정부에 표시 

정부가 론스타 사건에서 민변이 판정부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부가 그동안 민변

의 세 차례의 론스타 사건 변론 참관 신청에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을 중재 판정부

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12. 30.)자로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의 중재 판정부로부터 받은 ‘제 15호 중재 절차 결정서’를 

공개하였다. 

론스타 중재판정부는 이 결정서에서 민변의 의견서 제출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중재판정부는 결정서에서 민변이 올해 5월, 6월, 그리고 11월 모두 세차례에 걸쳐 

론스타 사건의 변론 참관 신청을 하였으나 론스타와 대한민국이 반대하여 참관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중재판정부는 민변이 지난 11월 30일자로 제 3자 

의견제출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찬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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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에서 민변은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소송을 하고 있으므로 

론스타 국제중재는 그 자체로 ‘국내소송과 국제중재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는 한-벨기에 양자간투자협정(BIT)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위 의견

을 제출하면서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조송을 하고 있다는 공증 또

한 제출하였다. 

또한 민변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수 당시 금산분리 원칙을 규정한 은행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국제 중재를 신청할 적법한 투자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민변의 상세 의견서 제출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절차 지연 우려를 표시하면서 찬성하지 않고 있는 등에 이유가 있으므

로 민변의 의견서 제출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론스타는 한-벨기에 BIT를 근거로 대한민국을 국제중재를 회부하여 5조6,000억원대

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1차 및 2차 구술심리가 지난 5월과 6~7월 미국 워

싱턴 DC에서 열렸고, 마지막 구술심리가 내년 1월 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송기호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민변의 론스타 사건 참관과 

정식 의견서 제출에 모두 반대한 것을 처음 밝혀졌다. 정부가 한국에 유리한 주장

과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절차 지연을 우려로 반대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밀실 심

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2015. 12.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